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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박찬무 협동처장 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

자활의 딜레마1. ?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공동체를 배출한다 스스로 활성화되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활공동체를 흔히 자활사업의 꽃이라.

고 얘기한다 그 안에는 경제적 자립과 함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자립한다는 의. , ,

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빈민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자조적이고 자립의 조직체를 건. ,

설하기 위한 가치지향이 제도화 되어 현재의 자활공동체로 투영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으로 자활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

터인데 과연 지금 자활진영은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년 기초법 시행을 계기로 자활은 제도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흔히 말하2000 .

는 정부미를 여러 해 먹는 동안 애초에 가졌던 가치지향이나 생산공동체 운동으로서

의 자리매김을 얘기하는 사람은 소수가 되어 버렸다 자의라기 보다는 평가라는 틀로.

강제했던 주무부처의 영향도 컸고 너무나도 다양한 운영주체가 존재하는 것에도 이유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이 가지는 역동성과 실무자들의 헌신성은 이만큼이.

나 자활진영의 확대를 가져왔다 빈민운동에서 시작된 지역공동체 건설에 애써왔던.

유전자가 자활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자활일꾼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참여주민의 자기주체성발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내부의 이러한 가치지향과는 달리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

서는 탈수급이라는 근시안적 목표달성이라는 멍에를 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을 인

정해야 한다 지향은 저 앞에 있는데 당장에 처리해야 할 일들로 인해 자활일꾼들은.

소진되어지고 있다.

제도개선이나 대정부투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2. ?

매년 진행되는 제도개선 의견의 설문들 하지만 복지부는 끄떡하지 않는다 애초에, .

그려놓은 그림대로 그들은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제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법. ,

령 까지 건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되풀이되는 상황에 현장일꾼들은 낙담하고 자.

괴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활현장을 떠난다 활동가라고 칭했던 사람들은 떠나고 그.

자리는 사회복지사가 메우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 회. . ,

계 영업 홍보 마케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여주민과의 신뢰형성 등은 좀 더 적극, , , ,

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일꾼들에게 더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동력은 떨어지고 각.

자가 지향하는 바의 각도 넓어지고 고립화 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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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3. . .

발제자가 얘기했듯이 자활은 고유의 가치지향과 정부의 제약에서 항상 긴장한다 버.

티다가 지치면 그냥 모 안나는 정도로만 제도속에 안주할수록 지역연대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대다수 자활근로가 자활공동체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야. ,

하는데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어디에 판매할 수 있을까 평가틀에 맞춰 되지도 않는?

자활공동체를 찍어내고 다시 되돌아오는 반복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기관의?

비민주적운영과 나아갈 나침반을 잃어버린 현 상태에서 제도 개선만으로 자활의 목적

과 목표는 달성 될 수 있을까 특별한 부정이 없는 한 센터장을 세까지 할 수 있? 65

는 이런 상황이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는건 아닐까 이 불편한 진실속에서 조금 더?

당당하게 요구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은 어떨지4. ?

센터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지역센터가 훈련된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곳이 되는 것은* ?

지역센터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

센터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가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다 현재 모법인에서 인사를 행. .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당사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에서 센터장을 선출하

는 것이다 자연스레 지역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취약계, ( )

층 비율 맞추기를 어려워한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에서 넘어간 예비 사회적기업들과. ( )

비교해 봤을 때 일반 공모로 인해 지정 인증 된 곳들은 상대적으로 건강성에도 차이( )

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적어도 자활센터에서는 그만큼의 교육이. ?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참여자자활학교 실무자자활학교. , ,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쌓여진 내공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특화된 자활의 장.

점을 더욱 넓히는 것은 어떨까 년간 쌓여온 교육커리큘럼과 인프라를 활용한 전? 15

문교육기관으로 운영되면 어떨까 적어도 자활에서 교육받고 배출된 주민들은 마을기?

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살찌우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자활센, ( ) .

터에 의뢰되는 계층의 확대를 전제로 말이다.

발칙한 상상이 현실화 되려면 이런저런 빗장이 많이 열려야겠지만 이래도 저래도

제도의 늪 속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현실에서 뭔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